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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부정적 식이습관과 관련요인

신 선 미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The Association of Unhealthy Eating Habit with Students of High Schools in Seoul

Sun Mi Shin

Departmen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the unhealthy eating habit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with their school types. Methods: In cross-sectional study, secondary data was used, representative sam-
ple of 7,284 subjects,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onsumption rates of Ramyun, Fast-food, and a break-
fast-skipping rate were compared by the gender, grade, and school type. Descriptive statistics, x2 analysis, corre-
lat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odds ratios (OR) of associated 
factors on the breakfast-skipping were 1.25 times higher in the 11th grade, 1.26 times in the 12th grade (reference: 
10th grade), 1.21 times in school for both gender (reference: only male gender), 2.63 times in the general high 
school, 4.82 times in the vocational (reference: the autonomous private). The odds ratios (OR) of associated fac-
tors on frequent Ramyun intake were 2.10 times in male, 1.79 times in both gender (reference: only male gender), 
2.01 times in the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 5.26 times (reference: the autonomous private). The odds ratios 
(OR) of associated factors on frequent Fast-food intake were 1.89 times in school for both gender (reference: only 
male gender), 3.93 times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 (reference: the autonomous private). Conclusion: Students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than those of the autonomous private had more and more the breakfast-skipping 
rate, and had more consumption rates of Ramyun and Fast-food.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intervention for students, diversified school health policy as well as health education to right food intake con-
sumption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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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생들의 건강행위는 넓은 영역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아직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고등학생 시기의 식이습관은 

활발한 신체활동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

라 성인기 전반의 식이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다. 

그러나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증가로 인해 가사를 전담으로 하

는 가구원의 부족현상과 함께 아침식사를 성찬으로 하던 우리

의 전통적인 식습관은 어느새 변화되어 아침식사를 간소화 하

거나 거르게 되었으며,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한 끼로 줄이

는 아 ․ 점 문화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은 과중한 

학습량과 여유 없는 등교 시간 등으로 인해 아침 결식이 많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라면과 패스트푸드 등의 정크 푸드에 대

한 섭취도 증가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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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입학 제도는 다양한 미래 직업과 

진로희망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학업 수준에 따라 

고등학교 종류를 선택함으로서 미래 사회를 위한 맞춤 준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입시의 완전 평

준화 정책에서 고교 유형의 다양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고

등학교 종류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영재학

교, 자율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등 다양한 고교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국어와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목고, 인문사회과정과 자연과정을 

이수하는 자율고와 일반고, 공업·농업·수산·해양, 정보산

업 계열에서 중견 기술 직업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고

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공교육의 정상화나, 일반고 살리기 

등의 구호를 통해 교육혜택 균등을 중시하는 교육의제가 사회

에서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Chung, 2014; Zang, 2015). 이

는 외고와 특목고, 자율고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정원이 우선 채워지고 있고, 성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

문화에서 교육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

려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편,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성적 뿐 아니라 건강행위도 

자율고의 학생이 일반고의 학생보다 더 좋다거나 더 좋지 않

다는 가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근로자 집단에서의 

건강 및 질병수준이 일반인보다 더 좋거나 나쁘다는 건강근로

자 효과처럼(Picciotto, Brown, Chevrier, & Eisen, 2013) 

자율고 학생들은 일반고나 전문고 학생들 보다 올바른 건강정

보의 취득과 활용 역량,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건강행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제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정규고등학교보다 대안고등학교

에서 싸움, 흡연, 음주, 마약 사용 등의 부정적인 건강 행위가 

더 많았다(Grunbaum & Basen-Engquist, 1993). 

학생시절의 건강행위는 평생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건강 관련 변인이다. 그러므로 학교종류별 학생들의 건

강행위 차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차

이가 있다면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종류의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성적 뿐 아니라 건강행위에서도 부정적인 결

과를 갖게 된다면, 다양한 고교 입학 유형 제도를 통해 개성을 

중시하고 적성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의도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종류별 건강행위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므로 여고, 남고, 남녀공학, 

그리고 인문고와 전문고 등의 고등학교 입학유형의 특성에 따

라 건강행위 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

침 결식과 라면과 패스트푸드 등의 부정적인 식이 섭취에 관

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아

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정도를 파악하고, 특히 성별, 

학년별, 입학유형 종류별로 부정적 식이습관의 차이를 확인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고등학생들의 아침 결식과 부정적 식이습관인 라면, 패스

트푸드 섭취 실태 파악과 함께 고등학교 입학유형별 식이습관

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생들의 아침 결식, 그리고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를 파악한다. 

 아침 결식 그리고 라면과 패스트푸드 섭취간의 상호 상관

성을 파악한다. 

 아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고등학생의 아침 결식과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 특성을 파

악하고, 성별, 연령별, 학교 종류별 식이습관 차이를 탐색하기 

위한 단면적 서술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는 2010년에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따라 서울시 표본학교에서 조사된 학생건강조사의 2차 자료

를 이용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 
여 학생 7,284명이다. 연구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변수(이름, 생년월일, 학교이름 등)는 삭제 후 분

석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사 도구 지면에서 비실명 통계처

리 항목임이 고지된 변수만을 연구자료 이용하였다. 또 분석 

단위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분석함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

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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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원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첫째, 일반적 특성을 

알기위해 성별, 학년, 학교종류(남고, 여고, 남 ․ 여 공학), 입학 

유형별로 본 학교종류(자율고, 일반고, 전문고)이었다. 둘째, 

건강 관련특성을 알기위한 변수로 아침 결식과 부정적 식이습

관의 2개 변수(라면, 패스트푸드 섭취)이었다. 아침 결식을 알

기위한 변수는 원 조사 도구의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까?’라

는 질문에 연구대상자는 ‘거의 꼭 먹음’, ‘대체로 먹음’, ‘대체

로 먹지 않음’, ‘거의 먹지 않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대체로 먹지 않음’, ‘거의 먹지 않음’을 ‘빈번한 아침 결

식’으로 보았다. 또 부정적 식이습관은 원 조사 도구에서‘일주

일 동안 라면은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일주일 동안 패

스트푸드는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라는 각각의 질문에 

연구대상자는 ‘먹지 않음’, ‘1~2번 먹음’, ‘3~5번 먹음’, 또는 

‘매일 먹음’으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5번 먹음’, 또

는 ‘매일 먹음’일 경우 빈번한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로 파악

하였다.

4. 자료분석

고등학생의 아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자의 분포를 

실수와 백분율, x2 test를 통해 파악하였다. 아침 결식과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의 상호 관계를 Spearman correlation을 통

해 파악하였다. 또 빈번한 아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

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혼란변수일 수 있는 

모든 가능변수(성별, 학년, 학교종류, 학교 입학 유형)를 모형

에 투입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odds ratio로 구체화 하였다. 모든 분석시 SAS 

9.13(SAS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고, 각 변수의 결

측치는 해당 변수분석에서 제외 후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유

의수준은 .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 7,284명 중 남학생은 53.8%, 여학생은 46.2%

였다. 학년별로 볼 때 1학년은 34.7%, 2학년 31.4%, 3학년은 

33.9%였고 남자고등학교 재학생은 29.5%, 여자고등학교 재

학생은 31.8%, 남 ․ 여 공학 재학생은 38.7%였다. 학교종류별

로 볼 때 자율고는 전체 학생 중 3.0%였고, 일반고는 80.3%, 

전문고는 16.7%였다<Table 1>.

2. 아침 결식과 부정적인 식이습관 

‘아침식사’를 대체로 또는 거의 먹지 않는다는 학생을 빈번

한 아침 결식, 일주일에 ‘라면’, ‘패스트푸드’를 ‘3회~5회’ 또

는 ‘매일 먹는다’는 학생을 빈번한 섭취로 구분한 후 일반적 특

성에 따라 차이를 보았다. 그 결과 아침식사를 대체로 안하는 

학생의 분포는 남학생에서 26.1%, 여학생에서 24.9%였으나 

통계학적인 성별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3회 이상의 

라면 섭취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서 16.7%와 7.1%, 일주

일에 3회 이상의 패스트푸드 섭취는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에

서 7.9%와 5.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년별로 볼 때 대체로 아침을 결

식하는 학생은 1학년 22.7%, 2학년 27.0%, 3학년 27.2%로 1

학년에 비해 2학년과 3학년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라면, 패스

트푸드 섭취 등은 학년에 따라 증감추이는 없었다. 학교 종류

별로 볼 때 남 ․ 여 공학의 학교에서 아침 결식이 28.5%, 라면 

섭취는 18.5%, 패스트푸드 섭취 10.2%로 남고나 여고보다 높

았다. 

입학유형별 고등학교 종류로 볼 때 아침 결식은 자율고 

12.0%, 일반고 23.7%, 전문고 37.2%로 전문고 학생이 가장 

높았고, 3회 이상의 라면 섭취는 자율고 7.3%, 일반고 9.9%, 

전문고 14.2%로 전문고에서 가장 높았다. 패스트푸드 섭취도 

자율고 5.1%, 일반고 5.3%, 전문고 14.2%로 전문고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학교종류별로 볼 때 자율고보다는 일반고,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2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Female

3,917 (53.8)
3,367 (46.2)

Grade  10th 
 11th 
 12th 

2,525 (34.7)
2,289 (31.4)
2,470 (33.9)

Gender type of 
education

Only male 
Only female 
Both 

2,148 (29.5)
2,318 (31.8)
2,818 (38.7)

High school type Autonomous 
private

General
Vocational

218 (3.0)

5,847 (80.3)
1,21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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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reakfast-skip Rate, Unhealthy Eating Habit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Breakfast-skip†

(%) in general

 Frequent intake‡ (%)

Ramyun Fast food

Total 25.6 12.3  6.8

Gender Male
Female
x2 (p)

26.1
24.9

1.33 (.247)

16.7
 7.1

156.10 (＜.001)

 7.9
 5.5

17.00 (＜.001)

Grade 10th 
11th 
12th 
x2 (p)

22.7
27.0
27.2

16.60 (＜.001)

13.3
11.9
11.5

3.80 (.149)

 7.2
 6.6
 6.6

0.80 (.656)

Gender type of 
education

Only male 
Only female 
Both 
x2 (p)

22.8
24.6
28.5

22.40 (＜.001)

10.8
 5.9
18.5

193.20 (＜.001)

 4.6
 4.6
10.2

84.00 (＜.001)

High School type Autonomous private
General
Vocational
x2 (p)

12.0
23.7
37.2

118.60 (＜.001)

 7.3
 9.9
24.4

204.10 (＜.001)

 5.1
 5.3
14.2

125.00 (＜.001)
†Generally or mostly; ‡≥3 times per week.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Breakfast-skip, Unhealthy Eating Habits, and Type of High School

Classification Breakfast-skip† in general  Frequent intake of Ramyun‡

Frequent intake of Ramyun‡ .09**** .00

Frequent intake of Fast food‡ .08****   .26****
†Generally or mostly; ‡≥3 times per week; ****p＜.0001.

또 자율고나 일반고보다 전문고가 훨씬 더 부정적인 식습관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Table 2>. 

3. 빈번한 아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간의 상관관계

빈번한 아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의 상관관계를 Spear-

man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빈번한 아침 결식

과 라면의 상관계수는 .09, 아침 결식과 패스트푸드의 상관계

수는 .08이었다. 또 라면과 패스트푸드의 상관계수는 .26이었

다<Table 3>. 

4. 아침 결식과 부정적인 식이습관의 관련 요인 

빈번한 아침 결식, 라면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에 영향 미치

는 요인을 알기 위해 성별, 연령, 학교종류, 입학 유형별 고등

학교 종류를 모형에 투입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교차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아침 결

식은 1학년에 비해 2학년은 1.25배, 3학년은 1.26배로 높았

고, 남고에 비해 남 ․ 여 공학은 1.21배 높았다. 또 자율고에 비

해 일반고는 2.63배, 전문고는 4.82배 높았다. 1주일에 3회 이

상의 라면 섭취는 여자에 비해 남학생은 2.10배 높았다. 학년

별로 볼 때 1학년에 비해 3학년은 0.80배로 낮았다. 남고에 비

해 남 ․ 여 공학은 1.79배, 자율고에 비해 일반고는 2.01배, 전

문고는 5.26배로 높았다. 패스트푸드섭취는 남고보다는 남 ․ 
여 공학에서 1.89배, 자율고에 비해 전문고는 3.93배 높았다

<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아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 등

의 부정적인 식이습관을 파악하였다. 또 성별, 학년별, 학교종

류별, 입학유형별로 부정적인 식이습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볼 때 아침식사는 우울증상, 스트레스, 감기, 

만성질환, 높은 BMI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고, 수학 및 영어 성

적, 단기기억력 저하, 문제해결 기술, 성적 순위와 관련이 있었

다(Chen & Liao, 2002; Kim et al., 2003; Rampers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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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djusted Odds Ratios of Breakfast-skip. Unhealthy Eating Habits with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Breakfast-skip‡

(%) in general

 Frequent intake§(%)

Ramyun Fast food

Gender Male
Female

1.01 (0.84~1.21)
R

2.10 (1.66~2.66)
R

1.23 (0.92~1.63)
R

Grade 10th 
11th 
12th 

R
1.25 (1.09~1.43)
1.26 (1.11~1.44)

R
0.84 (0.70~1.01)
0.80 (0.68~0.96)

R
0.89 (0.70~1.12)
0.89 (0.71~1.11)

Gender type of 
education

Only male gender
Only female gender
School for both gender

R
0.94 (0.74~1.19)
1.21 (1.03~1.41)

R
0.79 (0.56~1.10)
1.79 (1.46~2.18)

R
0.92 (0.60~1.40)
1.89 (1.43~2.50)

High School type Autonomous private
General
Vocational

R
2.63 (1.73~4.01)
4.82 (3.12~7.42)

R
2.01 (1.18~3.40)
5.26 (3.08~8.98)

R
1.56 (0.83~2.93)
3.93 (2.07~7.4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include gender, grade, gender type of education, and school type; ‡generally or mostly; §≥3 times per week; 
R=Reference.

Pereira, Girard, Adams, & Metzl, 2005; Vermorel. Bitar. 

Vernet. Verdier. & Coudert, 2003).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의 26.1%, 여학생의 24.9 %가 빈번

하게 아침을 결식하고 있었다. 또 1학년에 비해 2학년은 1.25

배, 3학년은 1.26배로 빈번한 아침결식이 많았고, 남고에 비해 

남 ․ 여 공학은 1.21배 많았다. 특히 학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과중한 학습량과 여유 없는 등교 시간, 

아침식사를 중시하지 않은 문화 등으로 인해 아침 결식이 많

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등교시간을 늦추거나 

학교에서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성장기 학생에서 규칙적인 아침식사 습관은 다른 중요한 생

활습관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결과 빈번한 아침 결식은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와 정방향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 라면

과, 패스트푸드 섭취의 관계에서도 서로 정방향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침 결식이 있는 학생은 라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있었고, 또 라면과 패스트푸드의 부정적인 식이습관끼리

도 서로 정방향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불규칙적인 아침식사와 흡연, 음주, 운동부족과 상관관계가 높

았다(Affenito et al., 2005; Barton et al., 2005; Berkey, 

Rockett, Gillman, Field, & Colditz, 2003; Cartwright et al., 

2004; Cohen, Evers, Manske, Bercovitz, & Edward, 2003; 

Godin, Anderson, Lambert, & Desharnais, 2005; Keski-

Rahkonen, Kaprio, Rissanen, Virkkunen, & Rose, 2003; 

Kumar, Holmboe-Ottesen, Lien, & Wandel, 2004; Ma et 

al.., 2003). 그러므로 아침식사를 중시하는 교육문화의 정착이 

라면이나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식이습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면 섭취자에서는 복부비만이 많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Gulia, Dhaka, & Khatkar, 2014; Park, 

Lee, Jang, Chung, & Kim, 2011; Shin et al., 2014). 또 햄

버거, 치킨, 피자, 프라이드 포테이토 등이 포함된 패스트푸드 

섭취는 고열량 음식으로 비만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ahedi et al., 2014). 그

러나 아침을 결식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라면과 패스트

푸드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중 라면은 우리나라

에서 ‘국민간식’이라고 할 만큼 대중적인 음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1주일에 3회 이상의 라면 섭취는 남학생에서 12.3%, 여

학생에서 7.1%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2.10배 높았고, 

남고에 비해 남 ․ 여 공학은 1.79배 높았다. 또한 패스트푸드는 

남고보다는 남 ․ 여 공학에서 1.89배 높았다. 

최근 들어 고등학교 입학유형에 따라 학업성적의 차이는 

물론 교육환경과 교육자원 배분 등의 교육환경 관련 변인들

에서도 차이가 있고, 졸업시점에서의 학습 성과에서도 우 ․ 열
의 차이가 있음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

세 속에서 입학유형별 학교종류에 따라 재학생들의 건강 행

위의 차이를 연구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

에서도 정규고등학교보다 대안고등학교에서 싸움, 흡연, 음

주, 마약, 빈번한 성교자 등의 건강위험 행위자가 더 많았다

(Grunbaum & Basen-Engquist, 1993). 또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출판된 43편의 논문에서 물질이용, 식이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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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활동, 성적 위험행위, 정신보건, 폭력 등이 검토되었는데 

그 결과 대안학교 학생의 건강행위 위험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Johnson & Taliaferro, 201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는 입학유형별로 서로 다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변인에 대해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 유

형별 건강위험행위를 비교하거나, 부정적인 식이습관 등을 파

악하는 것은 학교보건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아침 결식은 자율고에 비해 일반고는 2.63배, 전문고는 

4.82배 높았고, 라면은 자율고에 비해 일반고는 2.01배, 전문

고는 5.26배로 높았다. 이런 결과는 혼란변수로 생각할 수 있

는 성별, 학년, 그리고 성별 학교 종류 등의 인구학적 특성 변

수를 통제한 후의 결과이므로 자율고 보다는 일반고나 전문고

에서 아침결식과 라면섭취의 건강행위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패스트푸드 섭취 또한 아침결식이나 라면섭취

에서와 동일하게 인구학적 특성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자율고

에 비해 전문고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3.93배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하고자 할 때 아쉽게 외국에서 

고등학교 입학유형별로 아침 결식이나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

를 비교한 연구가 적어 비교가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본연구

가 우리나라만의 차별적 교육환경에서의 식이문화를 측정한 

것이므로 외국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변수와는 사뭇 다르

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첫째, 

아침 결식을 빈번하게 하는 학생은 라면, 패스트푸드 섭취를 

더욱 빈번히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침 결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침 식사 후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지연하거나, 학교에서의 아침급식 제

공, 교내에서 건강하지 못한 음식(라면, 패스트푸드)의 판매 

정지, 그리고 건강한 음식의 판매 촉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교육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자

율고와 일반고, 그리고 전문고 학생의 식이습관을 볼 때 자율

고보다 일반고, 또 일반고보다 전문고가 아침 결식, 그리고 라

면 섭취, 패스트푸드 섭취를 많이 하고 있었다. 즉 고등학교 입

학유형 특성에 따라 건강행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

설을 완전하게 부정하기는 어려운 결과이었다. 그러므로 보건

자원 분배 등의 학교보건정책을 논함에 있어 특히 전문고를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식이습관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여고보

다는 남 ․ 여 공학에 많았다. 그러므로 식이습관에 관한 보건교

육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남학생과 남?여 공학의 학생을 

우선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정적인 식이습관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소수의 독립변인을 통제 후 제시하였기에 연구결과에 바

이어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아침 결식, 

라면, 패스트푸드의 섭취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고, 학

교 종류에 따른 부정적인 식이습관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확인

함으로서 향후의 학교건강 형평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의 아침 결식과 라면, 패스트푸

드 섭취 등의 부정적 식이습관 그리고 입학유형별 고등학생들

의 식이습관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서울시학생건강검사의 

2차 자료 중 고등학생 7,28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아침 결식은 라면, 패스트푸드의 빈번한 섭취와도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정적 식이습관은 성별과 학

년뿐 아니라 입학유형별 학교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식

이습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학교 입학유형별 부정적

인 식이습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보건정책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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